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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, 임시주총 법정공방 서막
12월1일 첫 심리 열려 … 임시주총 소집 가능성 거의 없어

소버린자산운용이 제출한 <SK 임시주총 소집허가 신청>에 대한 첫 심리가 12월1일 열려 관심이 집중되고 

있다.

SK에 따르면,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2월1일 오후 소버린의 신청에 대한 첫 심리를 갖는다.

소버린은 중대 형사범죄행위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의 이사 직무수행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

정관 개정안 결의를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SK 이사회가 11월5일 거부하자 11월9일 법원에 아

의신청을 냈다.

이에 대해 SK는 “지난 정기주주총회에서 다루었던 안건을 임시주총까지 열어 논의하는 것이 전체 주주의 

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”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버린에 대한 대응방침을 밝힌 바 있다.

소버린의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임시주총 개최여부 결정은 12월 중순경 나올 전망이다.

따라서 법원이 소버린의 신청을 기각하면 사태가 일단락되지만 받아들이면 소버린은 상법에 따라 임시주총

을 개최할 수 있으며 기준일 공고와 주총 소집통지서 발송 등의 절차를 거치면 빨라야 2005년 1월 임시주총이 

열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그러나 임시주총이 열리더라도 소버린이 요구한 <정관 일부변경의 건>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의 3

분의2 이상 찬성과 전체 의결권의 3분의1 이상 찬성요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

상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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